
공장용지 구입가격 천장부지 껑충
남동공단 평당 150만원으로 3년간 2배 상승 … 시화·반월공단도

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덩달아 오른 공장 용지가격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.

인천 남동공단은 외환위기 후 평당 100만원에서 60만-70만원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150만원까지 치솟았다.

공장용지 분양가도 2001년 95만원에서 2002년 들어 100만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.

시화·반월공단도 평당 45만원에서 3-4년만에 140만-150만원까지 올랐다.

공장용지 가격이 급등한 주원인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이 크지만 수도권은 정부가

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워 공장신축 허용을 억제한 데 따른 것이다.

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월세 500만원에 근로자수 20-30명, 연매출 10억-16억원인 제조기업은 수도권으로

이전해 공장용지를 마련하려면 토지 1000평 기준 4억원의 공장용지와 건물신축 3억원(부대 포함) 등 최소 7억

원 이상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지방으로 옮기면서 드는 관리비, 운영비, 세금·잡비, 임금 등 금액이 예상외로 늘어 금리가 1%만 올라도

경영이 위험수위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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